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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생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연구방법은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절망감은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절

망감과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망감은 행복감에 부(-)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과 사

회적 지지 같은 긍정적 기제 마련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 중심어 :∣절망감∣행복감∣사회적 지지∣

Abstract

The present study has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which college students may feel in the process of their emotional transfer from hopelessness to 

happines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734 

students enrolled in the 4-year-course colleges located in Jeollabuk-do.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process the data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Major outcomes of the analyses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hopelessness turned out to reduce happiness. Second, from the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in which happiness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hopelessness and social support 

were input gradually, it was learned that hopelessness affected happiness negatively (-) while 

social support exercised impa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as hopelessness had influence on happi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with a view to 

prepare positive mechanism such as promotion of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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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OECE 가입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계층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 

우리나라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행복수준을 분석

한 결과 10점 만점에 6.84점으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의 경우 학업문제, 진로,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

트레스 요인이 행복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3][4] 특

수한 시기의 경험을 하는 단계로서 대학생의 행복감 문

제는 타 생애주기에 비해 보다 차별화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청소

년의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한국사회 청

소년층 집단의 낮은 행복지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낮

은 행복지수와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는 미래 한국사회

의 안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향후 우리사회의 방

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5].

행복(happiness)은 모든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추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는 모든 개인이 열망하는 

바이기도 하다[6]. 특히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성장기와 그 이후 삶의 가족생활의 영향력은 간과될 수 

없으며, 대학생들의 행복감은 이후 성인기와 노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의 발판 도약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달단계상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청년기 단

계의 대학생의 행복이라는 키워드에는 다양한 요인들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크게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

라 가족적·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으

며[7], 이를 위해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즉,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복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과 행복을 구

성하는 변인들 간의 조합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

보다 의미가 있으며, 행복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부정적 감정까지를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8].

이와 관련하여 행복감을 연구하는 일각에서는 행복

의 예측요인으로 그 무엇보다도 심리적 요인들이 더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내적 

성격특성 중 하나인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변인을 언급하였다. 조혜정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

업스트레스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복감의 부정적 영향 요

인으로 스트레스를 손꼽았으며[9],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연구[10]에서도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의 문

제를 행복감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울증의 아형으로 제안[11] 받

고 있는 절망감(hopelessness)요인은 최근 들어 주목받

고 있는 변인으로 우울증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어지고 

있는데, 절망감과 관련된 우울증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

들은 대부분 임상(臨床)의 비환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정적 감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절

망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절망감은 장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로 우울증에서 빈

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며[11], 절망감을 모든 

불유쾌한 정서적 상태로[12], 자신이 지나치게 조정되

어 자기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감각을 의미하는 정서 상

태임을 정의 내려[13]지고 있다. 

절망감 요인과 행복감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이들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즉, 본 연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절망감 변인과 행복감을 살펴보

진 않았지만, 절망감이라는 부정적 심리요인과 비슷하

게 분류되어지는 우울과 스트레스라는 간접변인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울의 경우 절

망감이 우울증의 한 가지 아형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는 점[11]을 들 수 있으며, 스트레스 변인의 경우 절망

감을 유발시키는 촉발변인으로 분류되어진다는 선행연

구[14][15]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간접변인으로 설정

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절망감은 우울

증의 아형으로 분류되어져 우울증과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14][16][17]등이 있으며, 우울과 함께 대표적으로 

분류되어지는 또 다른 부정적 정서요인인 스트레스와 

행복감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9][18-21] 주

요하게 들 수 있다. 

한편, 행복한 인간발달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절망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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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고 이를 중재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 몇몇 연구들은[20][23] 절망감의 감

소에 효과적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강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절망감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대표되어 지는

데,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면 우울감 및 절망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은[22][24][25] 사회적지지 

변인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라는 해로운 영향에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

호하는 매커니즘으로[26], 인간의 부정적인 심리적 문

제를 완화시키며,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얻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조절 변인으로 각광받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의 중

심으로 하여 절망감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아래의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변인의 역할

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즉,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8]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나 문제에 있어 행복

감과의 중재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부모나 또래의 지원

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안녕감 및 생활만족과 

같은 행복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전 생애를 걸쳐 행복

감의 중요출처가 되며[27], 부모의 지원이나 가족의 지

지는 삶의 질을 높이고[28],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연구[2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절망감과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

[30-32]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절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으며, 국외에서 진행

된 선행연구[33]에서도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

는 대상자들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낮추고 긍정적 심리

상태를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는 등 

사회적 지지의 완충적인 역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점

점 낮아지고 있으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행복감을 저해하거나 혹은 청년기 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

데 행복감과 관련한 부정적 심리요인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절망감은 청년기 행복을 촉진하

기 위해 완화시켜야 하는 변인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

으며, 이 과정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의 조절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정적 심리요인인 절망

감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개인의 절망감 특성과 조절하거나 완충하여 행

복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

증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절망감과 행복감과의 인과관계를 직접

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사회적 지지가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조절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혀

진 바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의 다양한 

경험에 따른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사회적 기제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실천방안 마련과 청년기 이후 성인기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절망감
절망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이다[34]. 즉, 미래

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불행

이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35]. 

절망감은 자신에게 벌어진 실패감,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 불행 등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으로

[36], 절망감 이론을 제안한 Beck에 의하면 미래에 대

한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의미하는 절망감은 우울증

의 인지적인 측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절망감과 우

울증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하였다[37]. 이후 이루어

진 종단연구 등을 통해 좀 더 발전하게 되었는데 절망

감 변인은 주로 대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검증하였

다[38]. 대표적으로 Metalsky, Joiner, Hardin과 

Abramson[54]는 대학생의 시험 실패라는 부정적 생활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우울한 기분을 절망감 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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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으며, 실제 국내에서도[38] 절망감 우울증의 

인지취약성 요인에 관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절망감 이

론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우울해질 가능

성이 높다는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

여 절망감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국내에서의 초기 절망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일

반인이 아닌 임상집단의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암환자를 중

심으로 한 가족의 지지를 함께 살펴본 연구[31][39-41]

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42]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망감 변인

이 스트레스적인 생활경험과 관련이 많다는 근거아래

[15][26]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 임상적 요인으로만 

활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범위에까지 널리 활용되어지

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절망감 요인을 좀 더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절망감 

변인과 비슷하게 분류되어지거나 관련 있는 변인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근거 아래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 요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절망감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임상 군(群)이라

는 특정집단에 집중되어져 다양한 연구대상과 연구영

역의 범위가 활발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들 수 있는

데, 이로 인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증적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2. 대학생의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지난 2014년 9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는 한국 성

인 8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대한민국 청소년의 30∼40%가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겪은 경험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절망감 지수가 높은 이유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

한 것이며, 이는 행복감에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취업이나 가정환경 및 대인관계에

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요인 들이 가중되어 절망감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다시 낮은 행복지수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학업중심의 중고등학교 시기를 벗어나 다양하

고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 학교환경으로의 급격한 전

환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주어지

는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된다[8]. 

대학생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

스 요인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감인 행복을 떨어트리게 된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인 적응요인

이자 삶의 만족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인 행복감을 긍정

적으로 작용시키고, 행복감을 악화시키는 원인변수인 

절망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완충역할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근거로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8]에서 사

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위로와 격

려 등의 내용을 통해 행복에 중요한 결정적 기반을 제

공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작용이 행복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서의 완충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18]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절망감

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의 역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는 행복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절망감과 관련한 상황에서도 중

요한 대처자원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43-45]에서 강

조되어진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

끼는 행복감은 이들의 삶에 상당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감 증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

엇인지에 대한 탐색은 인간발달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

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복

감과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국내에서 이루어

진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44]. 더불어 절망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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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 역시 행복감과 관련하여 상대변수로 적용

되어져 연구되어진 바 없으며, 절망감 연구영역의 경우 

아직까지도 임상집단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절망감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조절변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

무한 상황이며, 절망감을 약화시켜 인간의 기본적 욕구 

마련인 행복감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연구한 경험

적 연구 마련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절망감과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절망

감을 완충시키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해 보고

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절망감 정도에 따라 행

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절망감과 행복감에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절망감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절망감과 행복

감 사이에 정(+)적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교 4개 대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학교의 교수와 시간강사의 협조 하에 일반 교양과목

과 전공과목을 듣는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자가 기

입식 집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식은 임의표

집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각 대학교당 200부 씩 할당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800부 중 무응답 및 응답이 불

성실한 66부를 제외한 73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학생이 느끼는 절망

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로서 사회적 지

지가 영향을 보이는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대상과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잘 측정한 척도를 

찾아 사전검사 후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1 절망감
자살위험성예측척도(SPS: Suicide Probability Scale)

는 Cull & Gill[46]의 Suicide Probability Scale을 고효

진, 김대진, 이흥표[47]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개발한 도구로써 14세 이상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을 평

가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31

문항으로 모두 Likert척도(4점)로 구성되었다. 자살위

험성은 자살생각 5문항, 부정적 자기평가 10문항, 적대

감 5문항, 절망감 11문항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절망감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36이었다.

3.2 행복감
행복감 척도는 Lawton[53]이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으로 P. G. C. 사기 척도(Philadelp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김영우[48]가 번안하여 사용한 수정판 

척도를 이지연[49]이 대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12개 총 

17개 문항이며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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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긍정적인 항목을 택하면 1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항목을 택하면 0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65이었다.

3.3 사회적 지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황

윤경[50]이 박지원[51]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표준화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25문항으

로 모두 Likert척도(5점)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지지(7문항), 정서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

문항), 평가적지지(6문항) 4개 영역을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총합만을 사용하였다. 총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α 계수는 .967이었다. 

3.4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학년, 나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PASW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연

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

분율을 구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절망감, 행복

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시 

연구에 사용된 제 요인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

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 학년, 건강상태, 경

제적 수준)과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투입에 있

어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절망감만을 투입하

였으며, 모형 3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절망감, 사

회적 지지를 동시에 투입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

과 영향력 및 모형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

저 성별은 여자 61.0%, 남자 39.0% 이였으며, 학년은 3

학년 35.6%, 2학년 24.4%, 1학년 21.0% 4학년 16.8%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57.9%, 보통

이다 22.5%, 건강하지 않다 11,4%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경제수준은 중 74.5%, 하 20.8%, 상 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절망감은 평균 19.73점이며 표준편차는 

5.112이다. 행복감은 평균 10.08점이며 표준편차는 

3.612이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92.94점이며 표준편차는 

15.61이다. 각 주요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를 기

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86 39.0
여자 448 61.0

학년
1학년 171 23.3
2학년 179 24.4
3학년 261 35.6
4학년 123 16.8

건강
상태

건강하지 않다 84 11.4
보통이다 225 30.7
건강하다 425 57.9

경제
수준

상 34 4.6
중 547 74.5
하 153 20.8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절망감 11 43 19.73 5.112 .772 .450
행복감 1 17 10.08 3.612 -.358 .456
사회적 
지지 25 125 92.94 15.61 -.210 -.624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34)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

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절망감은 성별, 건강상

태, 경제수준, 행복감은 건강상태, 경제수준,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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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학년, 건강상태,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p<.05) 차이가 나타났다. 

절망감은 여자(M=20.41)가 남자(M=18.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4.574
***),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

다(M=21.62)와 보통이다(M=20.88)일수록 건강하다

(M=18.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0.278
***). 경

제수준은 하(M=21.66), 중(M=19.33), 상(M=17.50)순으

로 절망감이 높게 나타났다(F=16.491
***). 행복감은 건

강상태가 건강하다(M=10.79)가 보통이다(M=9.15)와 

건강하지 않다(M=8.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F=20.875
***), 경제수준은 상(M=11.37), 중(M=10.30), 

하(M=8.99)순으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F=10.805
***). 사

회적 지지는 4학년(M=94.98)과 3학년(M=95.06)이 2학

년(M=91.28)과 1학년(M=89.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F=5.080
**), 건강상태가 건강하다(M=95.59) 일수

록 건강하지 않다(M=89.51)와 보통이다(M=89.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5.096***). 경제수준은 상

(M=101.0)이 중(M=93.10)과 하(M=90.28)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961
**).

특성 구분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평균
표준
편차

t/f
(p)

평균
표준
편차

t/f
(p)

평균
표준
편차

t/f
(p)

성별
남자 18.66 4.592 -4.574

**
11.00 3.485

5.612
92.77 16.06

-.247
여자 20.41 5.312 9.49 3.573 93.06 15.34

학년

1학년 19.64 4.637

1.226

10.09 3.622

1.556

89.99
a 15.33

5.080
**

2학년 19.50 4.930 9.99 3.536 91.28
a 15.99

3학년 19.57 5.523 10.38 3.707 95.06
b 15.61

4학년 20.53 5.079 9.54 3.472 94.98
b 14.67

건강
상태

不
건강

21.62
b 6.048

20.278
***

8.96a 4.238

20.875
***

89.51
a 16.02

15.09
6
***

 보통 20.88
b 4.840 9.15a 3.318 89.22

a 15.77

건강 18.75
a 4.824 10.79b 3.464 95.59

b 14.93

경제
수준

 상 17.50
a 4.259

16.491
***

11.47c 3.532
10.805

***

101.0
b 15.99

6.961
** 중 19.33

b 4.991 10.30b 3.583 93.19
a 15.13

 하 21.66
c 5.214 8.99a 3.404 90.28

a 16.61
* p<.05, ** p<.01, *** p<.001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지
지 비교분석                          (N=734)

3. 주요 변수 상관관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

성을 검토하기 위해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모

든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망감은 행복감,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절망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짐을 의미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절망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의미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계수가 0.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
절망감 1 -.671*** -.273***

행복감 1  .329***

사회적 지지 1
*** p<.001

표 3. 제 변수들과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

 

4.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년, 건강상태, 경제수준),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함으로써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 학년, 건강상태, 경제

수준)과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변수의 투입에 있어 모형 1

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요인 및 영향력과 모형의 설명력을 알아보

았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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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6.270*** 17.759*** 14.469***

성별
(남=0) -1.569*** -.212 -.737*** -.100 -.796*** -.108
학년 .045  -.013 .032 .009 -.051 -.015
건강
상태 1.049*** .201  .381** .073 .279* .053
경제
수준 1.248*** .165 .295 .039 .218 .029
절망감 -.446*** -.631 -.418*** -.592
사회적
 지지 .036*** .157
R2

Adj. R2

F(p)

.115

.110
23.643(p=.000)

.466

.462
126.930(p=.000)

.488

.483
115.293(p=.000)

* p<.05, ** p<.01, *** p<.001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에 대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성별(β

=-1.569***), 건강상태(β=1.049***), 경제수준(β=1.248***)

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1의 설명력은 11.0%였다.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절망감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성

별(β=-.737***), 건강상태(β=.381**), 절망감(β=-.446***)

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2의 설명력은 46.2%였다. 마지막으

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성별(β=-.796***), 건강상태(β

=.279*), 절망감(β=-.418***), 사회적 지지(β=.036***)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모형 3의 설명력은  48.3%로 모형 2보다는 

2.1% 증가하였다. 즉 남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절망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

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

학교 학생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

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또한 절망감, 행복감, 사

회적 지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 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변

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공

통적인 양상을 보이며, 분명한 특성을 보이는 연구결과

를 중심으로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절망감을 투입

한 결과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을 지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과 행복과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7]서 우울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를 행복감과 함께 살펴본 연구[21]에서도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시기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

는 취업이나 학업성취 및 진로결정과 같은 절망감 요인

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행복요인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지침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양하게 요구

되어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둘째,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망감,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망감은 행복감에 부(-)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절망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망감이 행

복감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는 완화시키는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를 지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과 행

복감 간의 관계를 매개모형으로 검증한 연구[10]에서 

우울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

는 관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책하고 우울해 하는 대학생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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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타인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친숙과 신뢰감이 매우 중

요하며 우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와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가

족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7]에서도 학

대나 스트레스 요인이 행복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

치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밝힌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학생 시기의 취업이나 

학업 및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스트레스 요인

을 포함하는 절망감 요인이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회적 지지라는 중재요인이 존재한다면 이

를 상쇄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기 행

복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

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대학생 시기에만 겪을 수 있는 

특정문제 예컨대 취업이나 학업성과 및 진로문제와 같

은 현실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이나 

학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지지체

계가 현실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지지 자원을 향상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사회적 

관계와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개입 방

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복을 촉발하는 다

양한 요인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현실적인 실천방

안 마련이 요구되는 바이다.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절망감이 행복감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

서 정보·정서·물질·평가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지원받는가에 따라서 행복감이 증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첫째, 청소년기 대학생의 행복감, 절망감 관

련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 관련 연구영역의 확장을 

도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절망감과 행복감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

의 결과에 더 나아가, 그러한 관계에 사회적 지지가 조

절변인으로서의 역할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점

에 있다. 셋째, 또한 절망감 변인은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위험요인의 지표가 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완충적인 역할을 했다고 살펴봤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넷째, 절망감과 행복

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고, 특히 사회적 지지

가 절망감에 대한 보호요인인 것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

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

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대학생 정신건강에 관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률적 표집

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절망감, 

행복감, 사회적 지지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횡단적 자료를 통하여 인과관계

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52],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절망감, 행

복감, 사회적 지지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

가 있으며 주요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모두 자가 기입식 설문지에 

의한 것으로 도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가 방어적 태도

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

항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적인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측정방법

을 사용하여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넷째, 절망감 변인은 초기에 중증 환자를 대

상으로 한 간호중재 요인에 있어서 원인변수로 많이 연

구되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절망감과 관련된 영향요인

과 예측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

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인 대학생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울이나 절망감 수준이 

높은 임상집단에게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향

후 이러한 임상집단까지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

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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